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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월호 사건은 재난의 일반적인 피해 수준을 넘어 온 국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참사이다.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이용으로 대리된(vicarious) 재난 경험과 이용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간의 연관성

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인 2014년 4월 28일부터 12일 동안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과 중고등

학교 학생 417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답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태 기간 중에 주요 재난 사건 뉴스정보를 접하는 채널이 

소셜 미디어인 경우 신문이나 TV방송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상을 나타냈다. 또한 재난 사건 뉴스정보와 소셜 미디어 이용량이 많

을수록 PTSD와 정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재난 사건에 대한 미디어 매개 심리적 외상 문제의 작동기제와 경험

적 결과를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촉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accident of Sewol Ferry is a disaster that provoked serious mental shock to the Korean people way beyond the level of 
generally-perceived catastrophic afterma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icarious disaster 
experiences through media and post-traumatic stress(PTSD) symptoms of media users related to the accident. The responses of 417 people 
consisted of colleg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s in a metropolitan area were collected for 12 days from the April 28, 2014 
right after the accid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PTSD of social media users were higher than that of traditional media 
(newspapers or TV news) users on the accident. Also, the amount of use of disaster news information and social media reveal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PTS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o demonstrate possible mechanisms of psychological trauma mediated by media on 
a disaster and its empirical data and to facilitate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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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은 대한민국의 총체

적인 비극이자 국가적인 참사이다.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낳

은 세월호 사건은 참사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침

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정부의 부실

한 위기대응과 소위 ‘사라진 대통령 7시간’ 등은 취약한 국가 

위기관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1].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한 정부의 위기관리 무능에 대한 국민적 공분(公憤)은 재난 사

태 보도에 있어서 무책임한 언론을 지탄하는(소위 언론인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폄하하는) 여론과 함께 증

폭되었다[2]. 각종 스포츠 문화 행사 또한 침울한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취소되거나 조용히 치러지는 등 역사는 세월호 사건

을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크나큰 

외상(trauma)을 남긴 국가적인 비극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들을 정리해 보

면, 먼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언론인의 저널리즘 가치 준수

와 책임, 반성을 다룬 연구 군이 있다. 2014년 세월호를 다룬 언

론보도가 침몰 원인 등의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주로 단편적인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보도에 치중하였음을 밝힌 연구[3]를 비

롯하여,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신문보도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

성을 지적한 연구[4], 정부 공직자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에 의

존적이었던 세월호 뉴스 프레임을 밝힌 연구[5], 세월호 뉴스 

생산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재난보도의 문제를 ‘세월호 언론

보도 대참사’로 규정하고, 근원적인 언론의 자율 규제와 책임

을 강조한 연구[2]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국가적인 재난 상

황에서 전문직 언론의 보도 관행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사태를 매개하는 ‘미디어’ 채널에 주목하

여, 재난보도와 관련한 뉴스 정보 확산 채널의 역동성을 추적한 

연구들이 있다. 2014년 4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전국 표본 

700명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건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의 다양

화를 제시한 연구[6], 세월호 사건 관련 소셜 미디어와 기성 미

디어(KBS, JTBC) 사이의 의제 확산 양상을 탐색한 연구[7], 소
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세월호 사건 관련 정보의 확산과 소통 

문제를 제시한 연구[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세

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디어 채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운영의 주체인 소셜 미디어가 재난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하거나 쟁점 관련 의미의 틀 짓기

(framing) 주체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는 비극적인 재난 현장에 참여한 언론인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이다. 세월호 사건은 유가족에게 심리적 충격

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들에게도 정

신적 외상을 주었다[9]. 언론인들이 세월호 사건을 취재하는 과

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외상 사건에 노출되어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대리적(vicarious) 경험 또는 2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
러한 문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었다[10]. 비교적 최근

에 주목을 받은 이러한 연구들은 재난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

성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재난 현장 노출과 심리적 외상 

문제를 제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이 재난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나타나는 문

제는 비극적인 현장에서 직접 구호활동을 하거나 취재하는 언

론인의 심리적 외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인 외상 경험의 양상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국외 정

신과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대중매체를 통한 재난 사건 노출

이 외상 사건의 대리 경험 및 심각한 정신적 외상과 관계가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11]-[14]. 특히 9.11 테러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과 TV를 통해서 간접 경험한 사람 간

의 PTSD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15]는 점은 재난에 대

한 미디어 매개 효과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국내의 커뮤니케이션학 차원에서 미디어 매개 외상 사건 노

출에 따른 미디어 이용자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탐색은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당시 소셜 미디어 이용에 주

목하여 세월호 사태의 심리적인 외상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

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

건사고 관련 뉴스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신문, TV방송, 소셜 미

디어)에 따라 PTSD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를 탐색하고, 이어서 

재난 사태 시 전체적인 뉴스 총 이용량과 소셜 미디어 이용량이 

PTSD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

해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에 기성 매스미디어의 

재난보도 및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정보 소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심리적 외상 충격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핌으로써 언론

학과 정신건강학의 협력 지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신보건 취약 계층을 고려하고 재난보도에 대한 언론의 윤리

와 책임 인식의 중요성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인 결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참사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전체

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적 지침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Ⅱ. 이론적 논의

2-1 재난 사건 미디어 매개 경험과 PTSD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이나 자연재해는 정신적 외상과 

신체적 장애에만 머물지 않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16]. 외상

이란 개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 사건을 겪은 후 경험하는 

심리적 충격이다. 외상 후유증이 심하면 정신 의학적 장애인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진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체계

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17]에 따르면, PTSD는 실제 혹

은 위협적인 죽음, 중상해, 성적 침해와 같은 외상 사건에 노출

된 후 고통스런 기억이나 꿈을 원치 않게 반복 경험하며, 사건 

관련 단서를 접하면 심각하게 괴로워하거나 뚜렷한 생리적 반

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자극을 계속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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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거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이나 정서를 가지게 되고, 
지나친 경계, 놀람 반응, 수면 장애 등 각성과 반응성 변화 및 기

능상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 중 일부 

증상을 보이며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PTSD로 진단한다.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발전으로 현대인은 24시간 뉴스 정보와 연결된 

삶을 산다. 불확실한 재난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

과 결과를 해석하고자 적극적인 정보 추구 행위를 하며, 미디어

에 의존적인 행동 양상을 나타낸다[18]. 대량 살상이나 자연재

해 현장에 대한 미디어 매개 경험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

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적 사건은 재난 사태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PTSD를 유발한다[11]. 그러나 비

극적인 재난 사태를 미디어를 통해 간접 경험함으로써 나타나

는 심리적 영향의 크기에 비해, 이와 관련한 국내의 미디어커뮤

니케이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반면, 국외의 정신과학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에이헌 

등[14]은 9.11 테러 사건 발생 4개월 후 뉴욕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사건 직후 일주일 동안 텔레비전을 중시청한 사람들이 경

시청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PTSD 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하

고 있다. 몇몇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9.11 테러와 같은 공

격 장면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시청과 PTSD 증상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13], [15], [19]. 이들 연구들은 9.11 테러와 같은 국

가적인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이 겪는 PTSD 증상에 차이가 없다고 밝히면서, PTSD 
유발에 미디어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네이더와 동료

들[20]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관련한 쿠웨이트 

어린이의 텔레비전 시청이 PTSD 증상과 연계된다고 보고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오클라호마 폭발 사건의 장면을 텔레비전으

로 시청한 어린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나타냈으며, 외상사

건과 관련이 없는 어린이들조차 TV 노출로 정서적인 충격 증

상이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21]. 이외에도 보스턴 마라톤대

회 폭발 사건이나 9.11 테러 등 비극적인 사건 발생 후에 이루

어진 미디어 노출과 PTSD의 연관성을 밝히는 다수의 연구 보

고가 있다[14], [15], [19], [22]-[25].  
국내 일부 심리학자들이 세월호 사건 2개월이 경과한 시점

에서 사건 뉴스 노출에 따른 죽음에 대한 불안의 외상 증상을 

살핀 연구가 있다. 이흥표와 동료들[12]은 세월호 사태로 인한 

외상 충격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대
중 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재현된 사건 현장의 대리 경험이 죽

음에 대한 불안 증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인과성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뉴스 노출을 

통해 간접적인 외상 사건 경험의 심리적 충격을 살핀 국내에서

는 보기 드문 시도로서, 관련한 후속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이흥표 등[12]도 밝히고 있듯이, 이 연

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이용자의 일반적인 뉴스 이

용량만을 살피고, 모바일 중심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정보 

소비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재난 사건

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전의 뉴스 노출 정도를 

회고하여 측정했다는 점도 한계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재
난 사태와 관련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비극적인 사건 현장

을 취재한 언론인과 소방관 등 현장 실무자는 물론, 비극적인 

현장을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 대중의 심리

적 충격을 입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2 미디어 매개 재난사건 뉴스의 간접 경험과 심리적 작동 기제 

사람들은 미디어가 매개하는 재난 사건 관련 뉴스정보를 통

해 간접적인 재난 경험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정리해 

보면, 우선 노출 빈도와 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실버와 동료들

[19]은 9.11 테러 사건 초기에 매일 4시간 혹은 그 이상의 생생

한 텔레비전 정보에 노출된 경우 급성 스트레스 증상이 누적되

어 3년여에 걸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다. 이들은 후속 연구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 도중 발생한 폭발 

사고 2주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건 초기에 해당 사건

에 대해 매일 6시간 이상 노출된 사람들은 폭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더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24]. 즉 미디어에서 방영하는 재난 장면들에 반복적으로 노출

될 경우 외상 사건에 직접 노출된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부

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국내의 이흥표 등의 연구

[12]에서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반복된 미디어 뉴스 노출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활성화하여 외상 당시와 직후에 위기 경험

과 심리적 외상 충격을 유발하며, 이 요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

스 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세

월호 사건 발생 후 첫 일주일간의 뉴스 노출 시간이 길수록 외

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작동 기제는 심리적 동일시화이다. 대중 매체의 광

범위한 재난 뉴스 보도가 끔직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 
실제 발생한 지역을 넘어서 부정적 충격을 퍼뜨리는 ‘정서 전

염(emotional contagion)’이 일어난다[26]. 미디어 시청자들이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보다 정서 전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

[24]. 정서 전염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의 정서가 유사하게 수렴

되는 현상으로 위협이나 공포 정서가 시청자들에게 퍼져 집단

적으로 급성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상당히 큰 정신적 외상 증

후군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24]. 이흥표 등[12]도 이와 비

슷한 기제로 (유)가족 유사성에 대한 지각을 제시하였다. 즉, 사
람들은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

다고 지각하여 이로 인한 정서적 고통(예: 공감, 동일시, 죽음 

불안, 죄책감 등)을 느끼거나, 불안 완화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

은 PTSD, 우울, 불안 장애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더불어 재난의 미디어 매개 경험은 신체·생리적 스트레스 활

성화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난다. 비극적 사태에 대한 미디어 노

출과 PTSD 증상의 신체·생리적 기제를 살핀 연구들을 살펴보

면, 사람들에게 정신 외상적 사건 영상을 보여 주면 PTSD와 관

련된 핵심 과정인 뇌의 공포 회로를 활성화하고, 핵심 증상인 

섬광기억(flashback)을 생성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홀만 등[24]
도 사람들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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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하게 되면 공포회로가 활성화되어 위협을 느끼고, 섬광

기억이 발달되며, 반추와 침투적 사고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

다. 반추는 동일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과거의 

부정적 사건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즉 미디어를 통해 

재난 상황을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 급성 스트레스원을 지속적

으로 활성화하게 되고, 관련 생각을 생생하게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 노출은 외상과 관련한 급성 스트레스 증상을 연장

하거나 악화시켜 트라우마와 관련한 장애를 발달시킬 수 있다. 
퇴역군인이나 난민 등을 다룬 연구들은 이전에 정신적 외상

이 있는 시청자가 본 텔레비전 화면이 본래의 트라우마와 관련

이 있는 경우에 시청 후 PTSD 증상이 악화된다고 보고한다. 예
를 들어, PTSD 증상이 있는 캄보디아 난민들은 캄보디아 학살

에 관련된 장면들을 보고 심장 박동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한 

주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하였다[27]. 한
편,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미국인에 대한 연구는 그 외

상을 다시 회상하게 된 경우, 본래의 외상과 유사한 미디어(TV
나 영화) 현시(presentation)가 외상에 대한 기억을 촉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예컨대, 9.11. 테러 등과 같은 재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비슷한 테러의 폭력적 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보도에 노

출될 경우 집단적 외상에 더 치명적이다[24]. 또한 9.11 테러 이

후 실시한 미국 전역에 걸친 인터넷 조사에서, TV에서 건물 공

격 장면을 생방송으로 시청한 사람들은 6개월 후 외상 후 스트

레스 증상이 증가하였다[19]. 다른 설명으로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TV시청이 이미 다른 원인으로 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에게는 외상 기억을 촉발하고[27], 외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는 새로운 외상 기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21]. 또한 외상 증

상은 1년 뒤 테러 장면에 대한 노출로 새로운 정신적 문제를 나

타내는 등,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

는 ‘증상의 지연된 개시(onset)’가 가능함을 보인다[22]. 
한편,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 사태에 대

한 미디어 노출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몇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그들은 일단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텔레비전 

장면의 노출을 줄이는 것을 많은 일반인들의 외상을 유도하는 

정신병리 파급 효과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안한다[22]. 
즉, 사람들이 지역 혹은 국가적 재난 사건을 즉각적으로 보도하

는 뉴스를 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다. 뉴스 보도자도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끔찍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도하는 것은 사건 관련 괴로움을 생

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직접 사건을 경험한 사람보다 급성 스트

레스에 더 강하게 관련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

다[24]. 또한 전문가들은 사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힌다[28]. 혼자서만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의 지지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뿐 아니라 외상 스트레

스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시청자들의 외상적 스

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권한다. 이는 일부 시청자들이 회

복탄력성을 보이며, 적절하게 대처한 사람들은 외상적 스트레

스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23].

2-3 소셜 미디어 이용과 이용자 속성의 PTSD 영향

앞선 논의들은 미디어 매개 재난 간접 경험이 생생한 현장을 

재현해 주는 미디어의 특성과 의존적 혹은 신뢰적 미디어 이용

량, 재난 사건 피해자에 대한 동일시화, 이전의 재난 사건 또는 

유사한 외상 경험의 유무,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의 강도, 그리

고 재난과 관련한 신체적인 스트레스 활성화 기제를 통해 재난 

사건에 대한 심리적 외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한다. 재
난보도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 이용의 보편화에 비하여 소셜 미

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재난 정보의 파급 현상을 추

적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세월호에 대한 트위터와 뉴스 방

송 의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7]에서 세월호에 대한 트위

터의 초기 의제들이 방송 뉴스의 중기 의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트위터의 의제를 반영한 뉴스 방송의 의제가 다른 방송으로 확

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트위터는 초기에만 뉴스 방송 

의제에 영향을 미쳤을 뿐, 세월호 사태 이후에는 뉴스와 관계없

이 독립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방송보다 사회적 

추모나 유가족 등 감성적인 이슈를 더 다루고 있었으며, 상대적

으로 소수의 쟁점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 개개인이 사회적 관

계망을 형성하고 정보 매개와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기성 미디

어의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인 정보 소비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특정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고한

다[29]. 또한 사회적 쟁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의 커뮤니케

이션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며, 이는 종종 전통적 뉴스 

미디어가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소
셜 미디어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공론의 장으로 중요한 사회 쟁

점을 의제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독립적

인 미디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양한 측면에 대한 균형적 

보도를 추구하는 전통미디어와는 다르게 재난과 관련한 소셜 

미디어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핵심적으로 부각한 소수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이 쏠리며, 그 논조 또한 사건에 대한 이성적인 

조명이 아닌 감정적인 공유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트위터와 포털의 뉴스 의제를 비

교 분석한 연구[30]에서는 포털 뉴스와 트위터의 의제 간에 높

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트위터에서는 주류 언론에서 다루

지 않았던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소셜 미디어가 주류 언론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

다. 세월호 사태에도 소셜 미디어가 새로운 정보채널로 기능하

였다. 거친 정보를 여과 없이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기성 미디어의 의제설정에 반하는 역의제설정(reverse-agenda 
setting) 역할을 수행한다[31].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 중

심의 소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재난 상황의 경험은 기성 언론과 

상이한 심리적 외상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디어를 통한 재난 사태의 대리 경험과 심리적 외상

은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속성과 이용 맥락에 따라 차별적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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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나타낸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이용자가 지각하는 뉴스미

디어 정보채널로서의 신뢰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32]. 전문직 언론인이 생산하는 뉴스정보와 달리 일반인이 주

체인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는 감성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정보

가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의견, 주장, 사고현장 관련 정보를 일단 

게시하고 정제하는 과정인 ‘출판 후 여과모델

(publish-then-filter model)’의 소셜 미디어의 속성을 고려하면

[31], 재난 사태와 관련한 뉴스 정보 소비의 맥락에서 뉴스 정보 

채널로서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적인 이용 맥락은 소셜 미

디어를 매개로 한 재난 정보 처리 과정이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 자명하다. 이외에 실버 등[19]은 비극

적 사태에 대한 미디어의 반복적 노출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개인적 특성이 작용한다고 제안한다. 즉, 개인의 생애에 

역경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나 수입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존

의 정신 건강 상태 등이 트라우마에 따르는 정신적·신체적 건

강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위험 요인들이라고 제시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 휴스턴[33]은 지리적 근접성과 연령을 들

고 있다. 그의 메타 연구에서 사건 장소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가까운 곳의 사람들보다 미디어의 영향

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

람들은 외상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예: 직접 보거나 아는 

사람이 관련된 경우 등)을 많이 받지만, 먼 곳의 사람들은 상대

적으로 간접적인 영향, 즉 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접하므로 미디

어에 더 의존하거나 더 많이 이용하게 되어 그에 따른 외상적 

반응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성인들보다 

외상적 사건을 다룬 미디어 노출 후에 더 많은 외상 반응을 나

타냈는데, 이는 외상적 경험과 인지 정보가 적은 젊은이들이 장

기 기억에 성인보다 쉽게 외상 인지망을 형성하기 때문일 것이

라고 설명한다. 반면, 란즈 등[34]은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성인일수록 전쟁이나 개인적 상

실을 경험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젊은이보다 

PTSD 증상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불안 민감성(anxiety sensitivity)이 전반적인 PTSD 
증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불안 민감성이란 해로

운 결과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불안 관련 감각들

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외상 

관련 미디어를 접할 때 PTSD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체 감각적 요인을 다룬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감신경

계 반응성(reactivity)이 높은 청소년들이 외상 관련 미디어에 

노출되면 PTSD 증상을 많이 보였다[36].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교감신경계 반응성이 낮은 청소년들도 미디어 노출 시간이 길

어지면 역시 PTSD 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제시한다. 
개인 속성 중, PTSD에 대한 성별(gender) 차이를 고려한 연

구들 중의 일부는 9.11과 같은 국가적인 테러 사건에서는 PTSD 
증상의 정도에 성차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지만[15], [25], 많은 

연구들은 대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외상 사건 후 PTSD 증상

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다. 즉 외상 사건 후 여성들이 

건강 관련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고[37], 여성 군인들이 남성 군

인들보다 폭력적 장면에 노출 시 제반 PTSD 증상을 더 많이 보

이며[38], 학령기 아동의 경우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더 많은 

PTSD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7년 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세월호 사태와 같이 재난 사건사고 발생 시 미디어 이용과 

심리적 외상 간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국가적인 재난 상황

에서 외상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은 미디어를 매개하여 이

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은 미디어 채널의 특성에 

따라 재난 사건사고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

에 심리적 외상도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
한 재난 사태 시 여과없이 생생한 사건사고 현장을 매개하는 소

셜 미디어의 이용과 전체적인 사건사고 관련 뉴스정보 이용량

의 증가는 PTSD 변인에 인과적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세월호 사태와 같은 재난 사건 발생 시 뉴스정보

를 전달하는 미디어 채널유형에 따른 PTSD 차이, 뉴스정보 이

용량과 소셜 미디어 이용 패턴의 심리적 충격을 공중의 정신건

강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세월호 사태 시 사건사고 뉴스정보를 주로 접하는 

미디어 채널인 신문, TV방송, 소셜 미디어에 따른 심리적 

외상(PTSD) 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세월호 사태 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고

려한 가운데, 전체적인 뉴스정보이용량과 소셜 미디어 이

용량은 심리적 외상(PTSD)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위와 같은 연구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304명의 사

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사건 발생(2014년 4월 16일 08시 50분)
이후 11일이 지난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2일 동안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도시의 중고등학생, 대학생(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1개교, 종합사립대학 1개교)을 대상으로 강의실

을 직접 찾아가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부터 지속적인 시신 인양 작

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 조사가 시작된 4월 28일 월요일 14
시 10분경에도 단원고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하여 공식 사망자는 189명으로 확인된 상황이었다. 이후 

본 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5월 8일 금요일 21시 27분경까지 4명
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하여 공식 사망자는 273명으로 확인된 

상태였다[40]. 이렇듯 본 연구의 설문조사 진행은 세월호 사건

과 관련한 뉴스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477부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

를 제외한 총 417부가 최종 분석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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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인측정 

1) 간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미디어 매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사건충격척도[10]와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

[17]에 제시된 PTSD 증상에 대한 척도를 종합하여 반영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간접 외상으로 인한 이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은 4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사건 

관련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거나 연상되어 고통스런 상태

인 침습(intrusion), 사건 관련 장면이나 이미지 혹은 생각을 일

부러 피하려는 회피(avoidance), 불면 및 과민한 반응성 변화를 

보이는 각성(arousal), 외상사건 관련 인지와 감정 상태의 무기

력 및 무감각 상태 등 부정적인 정신 상태로의 변화로 구성된다

[11].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심리적 

외상을 측정하는 질문은 ‘세월호에 대한 생각이나 장면이 자주 

생각난다,’ ‘세월호와 관련한 내용이 꿈에 자주 나타난다,’ ‘세
월호 사건 때문에 잠들기가 힘들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든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뉴스

만 봐도 고통스럽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보면 

피하고 싶다,’ ‘요즘 삶에 대한 흥미나 의욕이 없다,’ ‘요즘 왠지 

모르게 자주 슬프다’ 등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를 활

용하여 측정하였다(M(SD)=2.820(1.117), Cronbach's α=.861).

2) 뉴스정보 미디어 채널 유형

사회의 다양한 사건사고 정보는 사람들이 주로 의존해서 이

용하는 채널을 통해 전파되고 미디어 효과를 나타낸다. 세월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뉴스정보 채널에 주로 의존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는지를 신문(신문/인터넷), TV방송 및 소셜 미디어

(SNS)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귀하는 평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한 소식을 다음 중 어떠한 채

널을 통해 알게 되십니까?’(① TV방송 ② SNS(페이스북, 블로

그, 유튜브, 등) ③ 신문(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④ 기타(결측 

처리)로 측정하였다. 

표 1. 세월호 사태 시, 뉴스정보 미디어 채널 주이용 비율

Table 1. News media use during the Sewol disaster
Variable Category Case(N=417) Percent(%)

News media 
channel use

Newspaper  85 20.4
TV 149 35.7

Social media 164 39.3
Missing  19  4.6

Sum 417 100.0

3) 뉴스정보와 소셜 미디어 이용량 및 인구사회학적 속성

세월호 사태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사람들의 하루 평균 전

체적인 뉴스정보 이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신문, 방송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뉴스 미디어 채널을 통한 뉴스 정보 소비시간

을 30분 이하(1점)부터 30분 단위로 질문하여 3시간 이상(7점)
측정하였다(M(SD)=2.14(1.081)). 소셜 미디어 이용량을 알아보

기 위해 일일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 이용 시

간을 앞선 측정 방식과 동일하게 30분 이하부터 3시간 이상까

지 7점 척도 단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M(SD)=2.67(1.305)). 
인구사회학적 속성 측정은 답변자의 성별, 연령, 학력, 월 평

균 소득 수준(학생의 경우는 가구수입으로 답변)을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인구사회학적 속성 관

련 측정변인의 기초통계에 따른 남성 분포는 176명(42.2%), 여
성이 241명(57.8)이었으며, 나이는 12세에서 25세까지이며 평

균연령은 16.76세였다(M=16.76, SD=3.56). 본 연구의 <연구문

제1> 분석을 위해 세월호 사태 당시 주요 사건사고 뉴스정보를 

접하는 미디어 채널(신문, TV방송, SNS)에 따른 PTSD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고, <연구문제 2>를 위해서는 세월호 사태 시 전체적인 뉴스정

보와 소셜 미디어 이용량의 PTSD 변인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

을 인구사회학적 변인(남성, 중고등학생은 더미변인으로 처리)
을 고려하여 살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Number of 
respondents

Percent(%) or 
Mean(M(SD))

Sex
Male 176 42.2
Female 241 57.8

Age
Lowest 12

16.76(3.56)
Highest 25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82 43.6
Under graduate 210 50.4
Missing 25 6.0

Income
(million won)

Less than 100 57 13.7
100~less than 200 23 5.5
200~less than 300 36 8.6
300~less than 400 63 15.1
400~less than 500 50 12.0
500~less than 600 35 8.4
600~less than 700 26 6.2
700 or more 65 15.6
Missing 62 14.9

Ⅳ. 연구결과

4-1 세월호 사건 시 미디어 이용 채널과 PTSD 차이 

<연구문제 1>은 세월호 사테 시, 뉴스미디어 정보원으로 소

셜 미디어 채널과 전통적인 신문·방송 채널에 대한 미디어 신

뢰도 수준이 PTSD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것이

다. 뉴스정보 주이용 채널을 신문, TV방송, 소셜 미디어로 구분

하여 PTSD 수준의 차이를 밝히는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대비 

분석결과가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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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태 시 사람들이 주로 이용

하는 미디어 채널인 신문, TV방송, 소셜 미디어에 따른 심리적 

외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 394)=6.639, 
p<.01). 이는 앞선 이론적 논의의 틀과 흐름에 궤를 같이한 결과

로 재난 사태 시 미디어 매개 경험과 심리적 외상은 사람들이 

의존하는 미디어 유형이나 형식에 영향을 받음을 제시한다. 
이어서 세 집단의 평균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사후

대비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신문과 TV방송 및 TV방송과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세월호 

사태를 접할 경우 미디어 채널 별 심리적 외상 수준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신문-TV방송: t값 = -.277, p=.081; TV
방송-소셜 미디어: t값= -.257, p=.243). 반면 세월호 사태 시 주

요 사건사고 정보를 접하는 미디어 채널이 신문과 소셜 미디어 

채널인 경우는 서로 다른 수준의 PTSD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신문: M(SD) = 2.59(1.142), 소셜 미디어: 
M(SD) = 3.21(1.033), t값 = .535, p<.001). 이러한 결과는 신문과 

소셜 미디어 채널이 재난 사건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 현장의 참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중심의 신문보다는 TV방송과 소셜 미디어가 

더 생생한 이미지와 영상을 전달하여 심리적 외상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 뉴스정보 미디어 채널 주이용 집단의 PTSD 차이분석

Table 3. Media user group differences of PTSD   

Variable Number 
of group M(SD)

95% Confidence 
Interval for Mean F(df1,df2)Lower 
Bound

Upper 
Bound

Newspaper 85 2.59(1.142) 2.41 2.78
6.639

(2, 394)**
TV 149 2.87(1.097) 2.70 3.04

Social 
media 164 3.13(1.033) 2.91 3.35

주.  **p<.01

표 4. 뉴스정보 미디어 채널 이용집단의 PTSD 차이 사후 비교 

Table 4. Post-hoc analyses for mean differences of the 
news media user groups

(I) Variable (J) Variable Mean 
difference(I-J) SD p-value

Newspaper
TV -.277 .125 .081

Social media -.535** .150 .001

TV
Newspaper .277 .125 .081

Social media -.257 .147 .243

Social media Newspaper .535** .150 .001
TV .257 .147 .243

**p<.01

4-2  뉴스정보와 소셜 미디어 이용량 및 인구사회속성의 PTSD 

영향 

<연구문제 2>는 세월호 사태 시 소셜 미디어 이용량이 

PTSD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고려한 가

운데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표 5. 뉴스정보 및 소셜 미디어 이용의 PTSD 영향

Table 5. Impact of news media and social media use on 
PTSD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value β t-value β t-value

Male -.206 -3.960*** -.185 -3.531*** -.154 -2.987**

Age .031 .248 .037 .306 .080 .666
Education -.211 -1.690 -.168 -1.345 -.193 -1.585
Income .052 1.033 .048 .953 .065 1.329
News media 
use .127 2.365* .128 2.442*

Social media 
use .223 4.361***

Sum of R2 .127(12.534)***   .140(11.279)*** .186(13.059)***
R2 change .014(5.592)* .045(19.014)***
주.  1. β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2. *p<.05, **p<.01, ***p<.001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첫 번째 모형에 세월호 사건 관

련 미디어 이용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
을 반영하고, 이어서 재난 사태 시 전체적인 뉴스정보 이용량을 

반영한 모델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살피

고자 하는 재난 사태 시 소셜 미디어 이용량의 PTSD 영향 관계

를 살피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력은 성인인 대학생 집단과 중

고등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더미변인으로 변환하

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

였다. 
세월호 사건 시, 사건사고 관련 전체적인 뉴스정보 이용량과 

인구사회학적 속성 및 소셜 미디어 이용량 변인이 PTSD에 미

치는 영향을 살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표인 <표 5>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회귀분석의 첫 번째 모델1의 인구사회학적 변

인군 중 성별(남성) 변인이 PTSD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남성: β=-.206, p<.001; 연령 β=.031, p=ns; 학력(중고등학

생): β=-.211, p=ns;  소득: β=.052, p=ns). 첫 번째 회귀모형을 

통해 세월호와 같은 재난 사건 발생 시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PTSD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2~3번째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건에서 뉴스

정보 이용량이나 소셜 미디어 이용도에 상관없이 성별(여성)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미디어를 통한 

재난 사건 간접경험의 심리적 외상에 취약한 인구사회집단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2번 모형 남성: β=-.185, p<.001; 3번 

모형 남성: β=-.154, p<.01). 두 번째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세월

호 사태 전개 시에 사건사고 관련 총체적인 뉴스정보 이용량이 

PTSD 증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뉴스정보 이용: β=.127, p<.05). 마지막으로 모델3에서는 

세월호 사태 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집단이 소셜 미디어를 어

느 정도 이용하는 가에 따라 PTSD 수준이 변동하는지를 인구

사회학적 속성과 전체적인 사건사고 뉴스이용량을 고려하면서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뉴스정보 이용변인을 고려하고서도 소셜 미디어 채널 

이용량의 수준은 PTSD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19, No. 4, pp. 673-683, Apr. 2018

http://dx.doi.org/10.9728/dcs.2018.19.4.673 680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23, p<.001).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

난 사건 관련 미디어 매개 경험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여성 

집단의 취약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재난 사건 관련 

뉴스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노출하는가에 따라서도 심리적 외

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4]의 결과와 궤를 같이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재난 사건 진행 기간 중에 소셜 미디어 이용량의 증

가가 PTSD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식별한 것

은 주목할 만하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재난 사건 직접 경험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 

수준과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유사

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흐름을 토대로, 세월호 사건 

당시 폭주하는 세월호 참사 상황과 현장 뉴스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채널의 차이와 이용량의 PTSD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속

성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월

호 사건 직후 12일 동안 수도권 소재 중소도시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한 417
명의 답변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건 동안에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사고 정보

와 소식을 접하는 미디어 채널의 형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PTSD 증상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리적으

로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종이 및 인터넷 신문보다 페이스북

이나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사태 관련 사건사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접하는 경우 더 높은 PTSD 증상이 나타

났다. 반면, 세월호 사건 관련 뉴스정보를 접하는 TV방송과 소

셜 미디어 채널 간의 PTSD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었다. 이는 방

송매체의 생생함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건현장의 전달이 외

상을 야기하는 정도가 유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흥

표와 동료들[12]이 밝힌 세월호 관련 뉴스 노출이 심리적 외상

과 연관된다는 국내의 보고와 함께, 9.11테러 관련 등 다수의 

국외의 재난 관련 연구[13]에서 제시한 생생한 TV재난 뉴스 정

보 노출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와 궤를 

같이 한다. 즉 세월호 사건 시 재난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TV방송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상 사건에 직접 노출된 

것 이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24]와 유사한 

결과인 동시에, 소셜 미디어 채널 형식 또한 TV방송과 유사한 

PTSD 증상을 가져온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세월호와 같은 재난 사건 발생 시 전체적인 뉴스정보 

총 이용량과 소셜 미디어 채널에 대한 의존적인 이용량이 많아

지면 심리적 외상 수준 또한 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특
히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고려하고서도 유의미한 인과적 관계

를 나타낸 점은 다양한 논의거리를 제공한다. 세월호 사태와 유

사한 국가적인 외상 사건 발생 시 온 국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뉴스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뉴스

정보 이용량과 외상사건에 대한 간접경험 간의 인과성을 재확

인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재난 사건에 대한 간접경험

의 부적 영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정제되지 않은 현장의 모습을 

바로 전달하는 소셜 미디어 형식의 속성으로 더욱 증폭될 수 있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재난 사건 발생 시 유튜브와 페이스

북 등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거친 재난 현장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가 밝힌 세월호 사건 발

생 시 소셜 미디어 이용량과 PTSD 수준의 정적인 인과성 식별

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재난 사건 

발생 시 재난 관련 뉴스정보의 노출량이 증가하면 미디어를 통

한 매개경험의 결과로 이용자의 심리적 충격이 증가한다[33]. 
여기에서 나아가 본 연구가 밝힌, 재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소셜 미디어 매개 재난 경험

이 PTSD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난 관리 차원

에서 소셜 미디어 채널의 형식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
정 미디어 채널에 의존적인 사람들이 동일한 재난 사태에서도 

더 강력한 심리적 충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월호 사건 등 재난 사태에 대한 미디어 뉴스 정보 매

개에 따른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은 특정 인구사회 집단에 더 강

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 사건에 대한 미디어 매

개 간접 경험의 심리적 충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일부 

보고도 있지만[15], [25], 다수의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

리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37]-[39]. 이러한 연구 

결과와 궤를 같이 하듯이, 본 연구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세

월호 사건 관련 미디어 매개의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성인보다는 대학

생 집단이 더 많은 심리적 외상 반응을 나타내거나[33], 다른 연

구에서는 나이가 많은 성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상실감과 연

관되어 젊은이보다 PTSD 활성화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하고 있다[34]. 반면 본 연구는 세월호 사태의 주요 희생자가 단

원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에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집단 간

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나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재난 사건 발생 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재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서전염 및 심리적 동일시화와 불안 

민감성이 높거나, 혹은 여성의 심리적 동조와 이해력이 증가되

기 때문에 인구 사회 집단 중 여성일수록 외상사건에 대한 스트

레스에 취약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사건에서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의 심리적 동일시화와 취약성을 식별하였을 뿐만 아

니라, 재난 현장의 처참한 사건사고 상황을 전달하는 TV방송

과 소셜미디어 채널에 따라서도 온 국민에게 간접적인 PTSD 
발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관성과 위험성을 확인해 주었다. 나
아가 세월호 사태와 같이 재난 사건 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뉴스

정보 이용량이 증가하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이 특정 채널 이용

량이 많은 사람에게 PTSD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인과적 관

계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 실무자와 커

뮤니케이션학 연구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또한 국가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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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발생 시 정신보건 취약 계층을 고려하고, 재난보도 시 미디

어 채널별 정보전달 행태는 물론 TV방송사의 책임성을 점검해

야 함을 제시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재난 상황 관련 미디어 매

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국민 전체의 심리적 안녕(well-being)
과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공한다. 선행연구[24]가 

제시하고 있듯이, 지역 혹은 국가적 재난 사건을 즉각적으로 보

도하는 뉴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노출하지 않도록 유

도하고, 뉴스 보도 또한 공중의 건강(health)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난 사태 보도 시, 언론인의 보도 행태 및 책

임, 그리고 언론의 보도 관행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외상사건 발생 시 TV매체 등을 중심으로 언론의 재난보도 준

칙과 저널리즘 관행 점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먼저 재난 사건 뉴스 정보 이용

자의 속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미디어 매개 재난 

사건의 경험은 과거 이용자의 트라우마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심리적 

충격에 대한 PTSD 증상을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세월

호 사태 등 재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뉴스 정보 노출에 따라 인

간의 인지와 정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의과학적인 접근

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재난 사건과 관련하여 미디어가 매개된 심리적 스트레스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한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국내 미디어커

뮤니케이션 관련 학회 차원에서 재난 사건 발생 직후 전국 표본

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 및 미디어 매개 외상 경험의 효과를 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다룬 융합연구가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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